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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북미 관계 전망 역시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부수적인 축으로써 북미 관계의 진전을 희망하는 우리로서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인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정당간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적 성향을 지닌

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화당 정부에서도 외교정책의 연속성은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행정부간의 대북 정책의 근본적 기조가 설령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각론적인

차별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태도 등의 미묘한 차이로부터 현상의

북미간 관계분위기가 전환될 개연성은 충분히있다. 

따라서 이번 호의 포커스에서는‘한반도 주변 정세와 역사적 교훈’이라는 주제로,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남북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1 9세기 중엽의 역사

적 사건 등을 통해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집에서는‘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대주제로 삼았다. 먼저 미국 신행정

부의 對한반도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북미 관계를 조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강국의 對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북미 관계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북 및 외교 정책 과제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논단에서는 3 편의 주제를 실었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전략의 성과

를 평가하고, 향후우리의 대북 정책을 조망한 후에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경제적인측면에

서는 북한의 바람직한 경제 회복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남북 경협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국내의 보수와 개혁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우리 내부의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트렌드에서는 최근 관광

산업 및 카지노 등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은 미국 새 행정부를 맞이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대북·대외 전

략이 다시금 요청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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